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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fishing license system on fisheries resources in order to

reduce the adverse effects of recreational fishing, such as fishery resource reduc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n doing so, the research question of the study is to determine what factors influence anglers’

willingness to support fishing licenses. Based on the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we further

included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recreation specialization and motivations besides anglers’attitudes,

norms and self-efficacy towards the environment and proposed six research hypothese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n-site and online surveys in Gwangju and Cheonnam province and a total of 337

effectiv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or data analysis. Three different binary logit models were employed

with the dependent variable of anglers’willingness to support fishing licenses to assess the effects of

explanatory variables. Study results show that social norms, the level of recreation specialization, motivation

factors related to environmental experiences positively affected anglers’willingness to support fishing

licenses. However, anglers’consumptive orientation attitudes such as catching big fish, motivation factors

related to activity general experience preferences and previous fishing experience had negative effects on the

dependent variables. Study results indicate that public outreach and education programs are essential to

successfully introduce the fishing license system. Managerial and policy-related implications are further

discussed to make recreational fishing a more environment-friendly recreational activity.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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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낚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여가활동으로 최근까지 사람들에게 폭넓게 향유되고 있다. 2000년

대 이후 주 5일 근무의 정착으로 여가활동 시간의 증가와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여가활동에 대

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낚시인구도 증가하여 90년대 300만 명 수준에서 2008년 현재 낚시 인구는 650

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이희찬, 2010). 더불어 주 5일 근무에 따른 휴일의 증가, 교통여건의 발

달로 인한 기동성 향상은 낚시 범위를 넓혔으며, 낚시장비의 발달로 낚시강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낚시를 즐기는 인구와 낚시 범위·강도 증가는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수산업협

동조합 중앙회(2016)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물 중 12.5〜12.9%(패류, 갑각류, 해조류

제외)가 낚시인들에 의해서 어획되는 것으로 나타나 수산자원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수산자원 감소뿐 아니라 낚시터 인근 쓰레기 문제와 납추, 미끼로 인한 수질 오염 등이

발생되고 있어 환경·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낚시인과 어촌 사회와의 갈등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비단 이러한 낚시에 의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등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미 발생되던 문제였다. 그러나 자연자원보호 정책의 우선 순위가 높은 선진국들은 낚시에 의한 부

작용의 심각성을 조기에 인지하고 오래 전부터 낚시면허제를 시행하여 적절한 관리를 함으로써 개인

의 효용증대는 물론 수산자원·환경 등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이후 낚시 행위에 대

한 적절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차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 연구 용역조사들(해양수산부,

2002; 2005)을 거쳐 여러 차례 낚시면허제도 도입을 시도하였다. 또한 정부기관 외에도 낚시제도의 문

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모델 개발 및 법제화 방

안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조계근, 2002; 이광남, 2003; 소병천, 2006; 이강, 2012)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낚시인들의 반대를 포함한 여러 이유로 낚시면허제 도입은 무산되었고, 대안으로‘낚시 관

리 및 육성법’이 제정되었으나, 낚시의 부작용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1).

위에 언급했듯이 선행 연구들은 낚시면허제의 필요성과 제도의 대한 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

러나 낚시면허제 도입 무산의 가장 큰 이유는 제도에 대한 불신과 규제에 대한 거부감을 느낀 낚시인

들의 반대 여론2)으로 낚시면허제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를 수용하는 낚시인들의 입장과 행동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낚시면허제 연구에서는 낚시면허제 지지여부와 반대

이유에 관한 조사만 이루어졌을 뿐 낚시인들의 행동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investigated the effects of diverse variables derived from anglers’social-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their support for fishing licenses and suggest diverse policy-related and managerial implications. 

Keywords : Fisheries Supply and Demand Statistics, Table on Demand and Supply of Food, Policy for

Fishery Products, Stable Supply of Fisher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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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강(2012).“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낚시면허제도”참조.

2) 해양수산부(2002), p. 142.



행동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소비, 평가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신념이나 태도의 변화 등 정신적 활동까지도 포함하며, 행동에 대한 이해는 공공 측면에서도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된다(김병용, 2015).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 중심적 이론으로 계획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이 있다. 계획행동이론에서 행동은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

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행동의도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실행되고, 행동의도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Ajzen, 2002).

이러한 계획 행동이론은 행동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과 이들 요인들이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이충기·송학준, 2010),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체

계적 구조를 통해 규명했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국내·외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관심

거리들을 주제로 계획행동이론을 접목하여 모델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박희랑·한덕웅, 2006). 따

라서 계획행동이론의 변수를 통해 낚시인의 낚시면허제를 지지하는 행동의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낚시인 행동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낚

시면허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의 기존변수(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

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여가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동기,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을 도입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이용하여 이들 변수가

낚시인이 낚시면허제를 지지하는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

은 상업적 어업행위가 아닌 여가활동으로서 낚시행위를 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낚시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바탕으로‘낚시면허제’지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도출한 후 이

러한 영향 요인들이 낚시면허제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여 설명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분석된 낚시면허제 지지 행동의도와 영향 요인들의 설명관계를 통해 낚시면허제 도입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낚시면허제

낚시면허제란 공유자원인 자연환경 등을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하

는 특허적 성격인 어업권, 광업권과 달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낚시행위를 허용하는 개념

이다(이광남, 2003). 이는 소수에게만 허용되는 특허적 성격의 면허권이 아니라 낚시를 하게 됨으로

써 이용하게 되는 자연자원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면허료를 부과하며 어류생태와 낚시에 대한 기본적 규범을 교육시키고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적, 경제적 규제를 가함으로써 교육과 예방, 규제를 병행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미국의 경우

낚시인구의 저변확대와 낚시산업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었다(이강, 2012).

세계적으로 수산자원을 엄격히 관리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북미 및 오세아니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유럽의 경우도 70% 이상 낚시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3). 우리나

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꾸준히 도입이 시도되었지만, 다른 여가활동과의 형평성, 낚시산업 축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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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2016), pp. 56-62.



대한 우려감, 낚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부족 등 낚시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여러 차례

무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낚시면허제를 대체하여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던 낚시 관련 규정

을 한곳으로 모으고 체계적으로 낚시를 관리, 여가활동으로서 낚시산업을 육성하고자 2012년‘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동법은 육성에 관한 부분이 피상적이고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낚시인을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어

어족자원 감소와 환경오염문제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

여 면허발급을 통해 낚시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면허료로 불법행위 감시, 낚시인들에 대

한 교육, 육성에 필요한 자원 조달 등을 해결할 수 있는‘낚시면허제도’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확장된 계획 행동이론(Extended TPB)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체계화되었는데, 그 중 계획행동

이론은 경영, 정치 등 응용학문에서 많이 적용되었고, 관광이나 여가분야에서도 계획행동이론을 바

탕으로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계획 행동이론은 개인의 행동은 행동을 수행하고

자 하는 행동의도와 행동 수행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평가인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Behavior)(Ajzen & Fishbein, 1980), 개인이 특정 행동을 할 때 자신의 주변에 영향력 있는 집단의

의견을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의미하는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이재석·이충기, 2010),

외부요인에 의해 행동 수행이 쉽거나 어렵다고 지각하는 수준, 행동의 실행이 개인의 통제력 하에 있

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는 지각된 행동 통제력(Perceived Behavioral Control)(한덕웅·이민규, 2001)

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인간행동의 연구에서 계획행동이론은 전반적으로 행동의도나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체적으로는 행동보다는 행동의도를 예측하는데 더 유용하다고 알려

져 있다(박미진, 2007). 

계획행동이론은 다른 모형들에 비해 구조적으로 모형이 복잡하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행동

의도 및 행동에 대한 설명에 유용한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김은희, 2007). 그러나 계획행동이론이 행

동의사를 설명하는 요인들의 설명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과 그에 따른 예측력에 의문의 제기되

었고, Ajzen(1991)은 특정상황에서 계획행동이론의 변수에 추가 변수를 설정하여 행동의도의 설명력

이 높아진다면 추가 변수의 도입이 긍정적이라 주장하면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Extended TPB)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라는 3가지 핵심 변수 외에 다른 설명변수를 투입

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이 등장하였고,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여가활동 분야 연구에서도 계

획된 행동이론에 변수들을 추가로 도입하여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행

동(Lam and Hsu, 2006), 사전지식(고재윤 외, 2013), 도덕적 책무(김명소, 2004), 지각된 위험(윤설민,

2010), 동기(김서연·류기상, 2014; 이승곤 외 2012; 이재석·이충기, 2010), 열정 척도(이충기·송학

준, 2010) 등의 연구들이 행위자의 행동의도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추가적 변수들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변수가 추가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

보면, 연구대상 및 추가변수에 내용에 따라 영향력에 차이는 있지만 추가된 변수들이 행동의도에 유

의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은 행동의도에 설명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본 연구에서도 낚시면허제 지지의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추가 요인이 있다면 의사결정 과정에 설명

력을 높이기 위해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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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기존 여가활동에서 행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동기,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을 추가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해 낚시면허제 지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낚시인

이 낚시면허제를 지지하고자 하는 행동의도에 대한 인관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동

기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은 기존 계획행동이론의 설명변수들이 다루지 않은 감정적 요인과

과거경험·사전지식 등의 요인을 고려하기 때문에 중요한 설명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구성한 연구모형 <그림 1>을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낚시면허제 지지 여부이다. 그리고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낚시면허

제 지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 사람 행동을 예측하는 다양

한 이론들이 체계화되었는데, 그 중 계획행동이론은 경영, 정치 등 응용학문에서 많이 적용되었고,

관광이나 여가분야에서도 계획행동이론을 이용한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계획행동이론에서 최종 종속변수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받는 실제 발생한 행동이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나 정책을 대상으로 지지의견을 질문함으로써 해당 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낚시면허제 지지 의도까지만 측정하는 것

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낚시면허제의 목적은 수산자원감소와 환경오염 방지 등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환경

보호정책지지, 환경지불용의 등은 환경 친화적 행동으로 분류된다(Dietz et al., 1998). 이러한 환경 친

화적 행동의도나 정책지지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송영민(2005)은 생태관광지 보호 차원

에서 설치한 생태관광가이드라인이 갯벌 체험활동에 참가한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생태관광가이드라인이 환경보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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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환경보호 행동에 대한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선주(2016)는 백두대간

보호 지정에 대한 찬반의사에 계획된 행동이론의 설명변수들이 영향관계를 연구한 결과 태도, 주관

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변수들을 환경에 관련된 변수들로 설

정하였다. 행동에 대한 태도는 수산자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낚시자원소비태도를 사용하

였다. 주관적 규범은 내용적으로 사회규범을 의미하므로(임윤정, 2008) 환경에 대한 사회규범을, 지

각된 행동 통제력은 자기 효능감과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므로(차동필, 2005) 환경에 대한 자

기 효능감을 측정변수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낚시자원소비태도는 낚시면허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환경에 대한 사회규범 동조는 낚시면허 지지에 정( +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환경에 대한 자기 효능감은 낚시면허 지지에 정( +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존 계획된 행동이론 변수와 더불어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낚시인의 출조 행태 등을 포함하였고,

의사결정 과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여가활동에서 행동양식이나 태도 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동기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국

내·외 선행연구(Fedler and Ditton, 1994; 이영란 외, 2013)를 토대로 독립변수로 낚시동기, 레크리에

이션 전문화 수준, 낚시인의 특성을 추가 설정하여 낚시면허 지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해 보고

자 한다. 

가설4. 낚시 동기는 낚시면허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기는 관광행동에 있어서 가장 많이 연구가 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으며,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장경수 외, 2004). Moutinho(2000)는 개인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특정한 행동이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필요(needs)나 상황을 동기라고 언급하

였다. 전동환(1988)은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동기가 행동화 된다는 이론은 일반적이라고 설명하였고,

Phillips(2009)는 계획행동이론에서 동기가 행동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를 시도하였

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동기가 낚시면허제 지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낚시동기를 추가 변수로 설정하였다. 

가설5. 레크리에이션전문화 수준은 낚시면허 지지에 정( +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스포츠나 여가활동의 일반적인 참여에서 세분화된 참여로 이어지는 행위

의 연속(Bryan, 1977)으로 정의된다. 이영란 외(2013)는 참여자들의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직·간접적

으로 연관된 태도와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치며, 가끔 참여하는 초보자 단계, 능력을 개발하고 도전을

통해 기술을 입증하려는 발전단계, 높은 수준의 몰입과 지식과 관련된 활동의 특징을 갖는 전문화 단

계로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은 발달단계에 따라 다

양한 행동양식을 나타낸다(김문섭, 2012).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마케팅 분야에서 레크리에이션 참여

자들의 태도나 선호도 차이를 설명하고 시장세분화를 위한 변수로 사용되어진다(이진형, 2005; 이영

란 외, 2013). 레크리에이션 전문화가 태도나 행동양식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황선환·원도연(2008)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가 스키리조트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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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설질상태와 비용적 요인에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레크리에이

션 전문화 수준은 환경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황선환·조욱연, 2011). Bryan

(1977)은 낚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화 정도가 높아질수록 태도나 가치의 중점이 어류

소비의 개념에서 보호라는 개념으로 전환되어 낚시에 대한 본질과 환경을 강조하는 성향을 보이며,

특별한 자원형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가 낚시면허제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낚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낚시인의 낚시행태가 낚시면허제 지지에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6. 낚시인의 특성(인구통계학적 특성, 낚시행태)은 낚시면허제 지지에 유의의미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 설문지 구성

설문지 구성을 위해 계획된 행동이론의 설명변수(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력)와 동기,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의 측정 척도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행동에 대한

태도는 Fedler and Ditton(1994)의 낚시자원소비태도 척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16개 항목

중 13개 항목을 도출하여 측정하였다.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 통제력의 척도로 이태연(2011)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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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지 구성 내용

측정 변수 내용 항목 수 척도

낚시 활동 행태
낚시경력, 1년간 출조 횟수, 1회 평균 출조 비용,  출조시 동행자, 일정, 주 낚
시장소

6 명목, 비율

태도

낚시를 갔을 때 물고기를 잡지 못하더라도 행복함, 물고기를 못 잡아도 성공
적인 낚시 여행일 수 있음, 아무것도 잡지 못하면 만족스럽지 않음, 물고기
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낚시 불참, 잡은 물고기를 방생하더라도 행복함
, 잡은 물고기를 가져가지 않아도 행복함, 잡은 물고기 모두를 가져가길 원
함, 잡은 물고기를 주로 먹음, 10마리 작은 물고기보다 1, 2마리 큰 물고기를
선택, 성공적인 낚시여행은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 큰 물고기를 잡는 것이
좋은 낚시 여행, 물고기를 많이 잡을수록 행복함, 성공적인 낚시여행은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

13

서열
(Likert

5점)동기

기술개발을 위해, 큰 고기를 잡기 위해, 장비 테스트를 위해,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위해, 먹을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물에 가기 위해, 자연환경을 경
험하기 위해, 야외 활동을 위해, 휴식을 위해,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롭
고 다른 경험을 위해

11

자기 효능감
대중교통 및 카풀이용 가능성, 샴푸사용 자제 가능성, 환경원인 설명 가능
여부, 환경운동 참여 가능성, 환경오염자 신고 가능성, 환경용어 이해도

6

사회적 규범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 투기시 다른 사람 시선의식, 환경보호 경고문에 대한
의식, 환경문제에 대한 동조, 법과 규범을 준수를 위한 불편함 감수, 주변사
람들의 환경의식

5

낚시면허제 지지여부, 반대이유, 인지, 효과성, 실현가능성, 5
명목, 서열
(Likert 5점)

전문화 수준 자기기입식 분류법 1 서열

인구통계학적 성별, 연령, 직업 4 명목, 비율

합계 50



경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환경에 대한 자기 효능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동기를 측정하기 위

해서는 Hart(2011) 연구의 낚시 동기 11문항을 척도로 사용하였다. 이들 변수들은 리커트 5점척도(1: 전

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의 경우 이영란 외(2013)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화 측정 핵심 개념인 행동, 기술 및 지식, 헌신 등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한 설문문항을 구

성하여 일반적, 활동적, 헌신적 참여자로 3단계로 묻는 자기구분 측정법으로 측정하였다. 설문 응답자

의 개인적 신상 및 낚시활동 사항에 대하여 묻는 문항들은 성별, 연령, 직업, 거주 지역, 낚시경력, 1년

간 출조 횟수, 1회 평균 출조 비용, 주 낚시장소 등을 명목 또는 비율, 서열 척도로 이용하여 질문하였다

. 또한 낚시면허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찬반의견, 반대이유, 낚시면허제 사전 인지 정도를 조사하였다.

3. 자료수집과 실증 분석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상업적 어업행위가 아닌 여가활동으로서 낚시행위를 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낚

시인을 대상으로‘낚시면허제’지지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의 관계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설

문조사기간은 2016년 9월 26일부터 2016년 10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자기기입식 설

문조사법을 이용하여 현장 설문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현장 설문조사는 완도, 강진,

목포, 광주 등에서 해면과 내수면에 위치한 낚시터와 동호인들의 모임장소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www.KSDC.re.kr)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으

며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각각 최대 회원을 보유한 낚시동호회 카페와 커뮤니티사이트 낚시

게시판에 온라인 설문지를 링크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현장 설문조사에서 169부의 설문지를 회수

하였고,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191부의 설문응답을 완료하여 총 36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설문지 23부를 제외하고 337부의 설문지를 조사에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for Window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실시된 실증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낚시인

의 낚시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문항의 구성개념의 타

당성 검정을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그리스알파)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가설 검정을 위하여 이항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종속변수인 낚시면허제 지지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와 전체 독립변수의 영향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세부적인 변수 간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세 가지 하위모델을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응답자의 낚시활동 특성 및 낚시면허제에 대한 인식

설문에 응한 낚시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312명(92.6%), 여성이 25명(7.4%)

으로 나타났으며, 출조 시 누구와 동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친구와 동행이 115명(34.1%)로 가

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혼자 74명(22.0%), 가족과 동행 53명(15.7%), 동호회와 동행 50명(14.8%),

직장동료와 동행 45명(14.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낚시가 주로 남성들이 많이 즐기는 여가활동이

며, 아직 여성이나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직업비율을 살펴보면, 회사원 133명(39.5%), 자영업 64명(19.0%), 전문직 46명(13.6%),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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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36명(10.7%), 학생 13명(3.9%), 농림어업종사자 11명(3.3%), 기타 34명(10.1%) 순으로 나타났고, 낚

시장비구입을 포함한 출조 비용, 교통문제 등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이 비중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주말과 휴일 등에 주로 행해지는 낚시의 특성상 특정한 정기적인 휴일이 없는 농림

어업종사자들의 비중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활동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면, 낚시경력은 1년

미만 79명(23.4%) 1년 이상〜3년 미만이 61명(18.1%), 3년 이상〜5년 미만이 48명(14.2%), 5년 이상〜

10년 미만이 41명(12.2%)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 참가자가 108명(3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였다. 전문화 수준에서도 일반적 참여자 102명(30.3%), 활동적 참여자 138명(40.9%), 적극적 참

여자 97명(28.8%)로 나타나 활동적 참여자 수준 이상의 참여자들이 69.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

데, 이는 낚시가 지속성과 몰입수준이 높은 여가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수치라고 판단된다. 출조 시

평균 비용(교통, 숙박비, 장비구입비 모두 포함)은 3만원 미만이 88명(26.1%), 3〜5만원 80명(23.7%),

5〜10만원 100명(29.7%)로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79.6%로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주로 낚시하는 장소

의 경우 바다낚시만 하는 경우가 187명(55.5%), 바다낚시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42명(12.5%)로 민물

낚시보다 바다낚시를 더 많이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낚시면허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찬성 186명(55.2%), 반대 151명(44.8%)로

낚시면허제를 지지하는 낚시인들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반대의견을 답한 응답자

151명에게 반대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151명 중‘다른 여가활동과 형평성’때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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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응답자의 낚시활동 특성 및 낚시면허제에 대한 인식

항목 구분 명 백분율 항목 구분 명 백분율

성별
남자
여자

312

25

92.6%

7.4%

직업

회사원
공무원
전문직
학생

자영업
농림어업종사자

기타

133

36

46

13

64

11

34

39.5%

10.7%

13.6%

3.9%

19.0%

3.3%

10.1%

동행인

혼자
친구와 동행
가족과 동행

동호회와 동행
직장동료와 동행

74

115

53

50

45

22.0%

34.1%

15.7%

14.8%

13.4%

낚시
경력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79

61

48

41

108

23.4%

18.1%

14.2%

12.2%

32.0%

출조
비용

3만원 미만
3만원〜5만원
5만원〜10만원
10만원〜20만원

20만원 이상

88

80

100

53

16

26.1%

23.7%

29.7%

15.7%

4.7%

반대이유

다른 여가활동과의 형평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실효성이 없음
부작용 우려
비용적 부담

기타

65

33

26

17

4

6

43%

21.9%

17.2%

11.3%

2.6%

4%

출조
횟수

연 5회 미만
연 6회 이상
연 12회 이상
연 24회 이상
연 50회 이상
연 100회 이상

103

57

54

57

31

35

30.6%

16.9%

16.0%

16.9%

9.2%

10.4%

주 낚시
장소

바다낚시
바다낚시가 많음

민물낚시
민물낚시가 많음

비중 비슷

187

42

43

53

12  

55.5%

12.5%

12.8%

15.7%

3.6%   

전문화
수준

일반적 참여자
활동적 참여자
적극적 참여자

102

138

97

30.3%

40.9%

28.8%

*낚시
면허제

인지정도

낚시면허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낚시면허제는 효과적일 것이다.

2.67

2.87

찬반
여부

찬성
반대

186

151

55.2%

44.8%



고 답한 응답자는 65명(4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이 33명(21.9%),‘실효

성이 없음’이 26명 (17.2%),‘낚시 저변의 축소와 낚시터 주변 지역 경제에 타격 등의 부작용 우려’

가 17명(11.3%),‘비용적 부담’이 4명(2.6%), 기타의견이 6명(4.0%)로 나타났다.‘다른 여가활동과

형평성’과‘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에 대한 응답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끼

치는 낚시의 특수성과 함께 낚시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낚시면

허제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지정도와 낚시면허제 효과에 대한 기대를 1점“전혀 아

니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로 리커트 5점척도로 조사한 결과, 인지정도는 평균 2.67, 효과에 대한

기대는 2.87로 낚시면허제도에 대한 인지정도와 효과에 대한 기대 모두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가설검정을 위하여 이항 로짓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측정 항목들 중에 주요 요인들을 확인해 내고,

정보를 요약하기 위하여 낚시자원 소비태도, 환경에 대한 사회규범, 자기 효능감, 동기에 대해서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고 ,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측정하고 일관성 측정을 위해서는 신뢰도 분석

(Cronbach’s a)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요인회

전방식은 직각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직각회전 방식 중 특히 배리맥스(Varimax)방식을 사용하여

고유값은 1 이상 변수들을 의미 있는 변수로 판단하였다, 변수의 공통성은 0.4 이상, 변수와 요인 간

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요인 적재 값은 0.4 이상 변수들을 의미 있는 변수로 판단하여 그 이하 값을

보인 요인들은 제거 후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

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표본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통계인 KMO(Kaiser-Meyer-Olkin)의 표본 적합도

검정을 사용하였다.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인지 검정하는 테스트인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

였으며,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는 Cronbach’s a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낚시자원 소비태도는 잡는 재미, 물고기 방생, 큰 물고기

선호, 물고기 마릿수 중시 4개의 요인이, 환경에 대한 사회규범, 자기 효능감은 각각 1가지 요인이 추

출되었으며, 동기는 기술·장비·수산자원요인, 자연환경, 휴식 및 일탈 3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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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 명 및 측정항목
구형성
검정치

KMO 평균 고유값
신뢰도
계수

분산
설명력 (%)

낚시자원 소비태도 1699.907 .807 68.713

요인1. 잡는 재미
요인2. 물고기 방생
요인3. 큰 물고기 선호
요인4. 물고기 마릿수 중시

4.427

1.958

1.505

1.042

4.427

1.958

1.505

1.042

.833

.762

.762

.750

34.056

15.06

11.578

8.019

환경에 대한 사회규범 444.964 .800 54.221

요인1. 사회규범 2.711 2.711 .785 54.221

환경에 대한 자기 효능감 275.567 .673 68.624

요인1. 자기 효능감 2.095 2.095 .771 68.624

동기 932.267 .745 3.326 3.326 .762 57.111

요인1. 기술·장비·수산자원
요인2. 자연환경
요인3. 휴식 및 일탈

1.865

1.091

1.865

1.091

.645

.640

30.238

16.858

9.915



3. 연구가설 검정 및 분석 결과

본 논문에서는 종속변수인 낚시면허제 지지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세부

적인 변수 간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세 가지 하위모형을 제시하여 이항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모형1」에서는 낚시자원 소비태도, 사회규범, 자기 효능감 등 계획행동이론 설명변수만을 반

영하고 낚시면허제 지지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모형2」에서는 모형1 변수에 동기, 레

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을 추가하여 분석한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의 경우‘일반적 참여

자’,‘활동적 참여자’,‘적극적 참여자’세 단계의 참여단계 중 적극적 참여자 표본 숫자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적극적 참여자를 활동적 참여자에 포함한 후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활용하

여 활동적 참여자를 1로 일반적 참여자를 0으로 설정하여 변수로 투입하였다. 세 번째「모형 3」은 본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모형2에 설명변수에 낚시활동 사항 중 낚시경력, 출조 횟수, 출조시 지출비, 주

낚시 장소를 추가로 투입하여 낚시면허제 지지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주 낚시 장소의 경우 레

크리에이션 전문화와 마찬가지로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바다낚시를 많이 하는 경우를 1, 민물낚시를

많이 하는 경우를 0으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낚시면허제를 지지하는지 여부로서‘반대’를 선택

할 확률 대비‘찬성’을 선택할 확률의 변수들에 대한 승산비(Odds ratio)이며 Exp(B)로 표시한다.

Exp(B)는 독립변수가 1단위 변화함에 따라 종속변수가 변화하는 확률을 의미한다(이충기, 2014). 회

귀 계수 추정치(B)가 음이 아닌 실수이고 찬성할 가능성이 반대할 가능성보다 높을 때는 1.0보다 큰

값을 갖고, 1.0보다 작을 때는 반대확률이 그 값만큼 높다는 의미이다. 

낚시면허제 지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세 가지 변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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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낚시면허제 지지에 대한 이항 로짓 분석 결과

*p<0.1, **p<0.05

요인
Ⅰ Ⅱ Ⅲ

b SE b SE b SE Odds ratio

잡는 재미
물고기 방생

큰 물고기 선호
물고기 마릿수 중시

사회규범
자기 효능감

－.183

－.201

－.233

.022

.815**

.221

.158

.164

.142

.146

.220

.173

－.124

－.161

－.303*

.045

.812**

.243

.165

.169

.159

.150

.225

.178

－.161

－.184

－.326**

.046

.808**

.276

.169

.184

.165

.153

.231

.181

.851

.809

.722

1.047

2.244

1.318

기술·장비·수산자원
자연환경

휴식 및 일탈
레크리에이션전문화 수준

－.030

.335**

－.385**

.505**

.168

.165

.163

.279

－.035

.358**

－.435**

.845**

.176

.168

.168

.339

.965

1.431

.648

2.329

낚시경력
1회 출조시 지출비
1년간 출조 횟수

주 낚시 장소(바다낚시)

－.224**

.095

.038

－435

.095

.118

.090

.287

.799

1.100

1.039

.647

상수항 －1.802 11.400 －2.035 1.269 －1.257 1.363 .285

-2log 우도
model

Nagelkerke R2

Cox & Shell R2

432.884

29.464

.112

.084

422.528

38.820

.150

.112

414.641

47.707

.177

.132



고, <표 4>는 이항 로짓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모형Ⅰ은 계획행동이론의 변수인 낚시자원소비태도, 환

경에 대한 사회규범, 자기 효능감이 낚시면허제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것이다. 모형 Ⅱ는 동기

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의 투입으로 나타난 영향력 변화이다. 모형 Ⅲ은 낚시활동사항의 투입으

로 나타난 영향력 변화와 함께 낚시면허제 지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2log 우도값을 살펴보면, 모형 Ⅱ, 모형 Ⅲ을 차례로 투입하면서 적합도가 높아졌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설명력을 보여주는 Cox & Shell R2과 Nagelkerke R2값 역시 높아졌다. 

첫 번째 「모형1」에 반영한 계획행동이론의 설명변수들과 낚시면허제 지지와의 영향관계는 낚시

자원 소비태도 4가지 요인 중에서는 큰 물고기 선호요인만 유의한 음(－)의 영향관계를 보였으며, 사

회규범은 정( + )의 영향을, 자기 효능감은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1은 부분채택, 가설

2는 채택, 가설3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계획행동이론에서 태도는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가

장 강력한 변수이며(허태균 외, 2004), 주관적 규범은 상대적으로 다른 변수에 비해 낮은 설명력을 가

졌다는(차동필, 2005)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환경 보호적 행동의도와 계획

행동이론의 설명변수들과의 유의한 관계를 입증한 국내 선행 연구(송영민, 2005; 박선주, 2016)들과

도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가설1의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큰 물고기 선호요인이 음(－)의 영향관계를 나타내면서 큰 물고기

를 선호할수록 낚시면허제 지지할 확률이 낮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또한 잡는 재미요인(2.36)은 큰

물고기 선호(3.37), 물고기 마릿수 중시(3.11)보다 낮은 평균 측정점수를 보여줬다. 이는 국내낚시인

들이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함으로써 재미와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수산자원 획득이나 경쟁에서의

우위를 추구하고, 이러한 원인이 환경 보호적 성격을 가지는 낚시면허제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추측된다. 

가설2와 가설3의 결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자기 효능감의 낚시면허제 지지와의 영향관계

는 사회적 규범만이 정( + )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규석(1995)은 개인주의 문화에서

는 개인의 태도가 중요하지만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집단의 규범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

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나 규범이 환경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이나 지

각수준보다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기 효능감의 경우, 결과에 대한 기대감과

상호작용으로 긍정적 행동이 일어나지만(이태연, 2001), 낚시면허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2.87(리커

트 5점척도 측정)로 보통 이하의 부정적 결과를 보여 이러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

된다.

두 번째,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동기,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이 추가된「모형2」의 설명변수들

과 낚시면허제 지지와의 관계는 동기 요인 중 자연환경 요인은 정(+)의 영향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휴식 및 일탈 요인은 음(－)의 영향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휴식과 새로운 경험 추구 등 일상에서 벗어

나 개인적 정서적 가치 추구를 우선하는 개인적 이기심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이기심이 낚시면허

제 지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은 정( + )의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4는 부분 채택되었으며 가설5는 채택되었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경우 전

문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낚시면허제를 지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레크리

에이션 전문화 수준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이영란 외,

2013)와 전문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환경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황선환·조욱연,

2011; Bryan, 1977)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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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낚시인들의 행태가 낚시면허제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낚시경력, 출조비, 1

년간 출조 횟수, 주 낚시장소가 추가된 「모형3」의 검정 결과는 낚시인의 경력만이 낚시면허제 지

지에 음(－)의 영향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6은 부분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자연을 직접 보고 느끼며 타인과 함께 자연에서 지낸 경험이 자연의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고 환경

에 기여하는 행동의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민경, 2014)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

았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낚시면허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확장된 계획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낚시소비태도, 환경에 대한 사회규범, 환경에 대한 자기 효능감, 낚시동기, 레크리에이션 전문

화 수준, 낚시활동사항 등 6가지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독립변수 도출 후 낚시면허

제 지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놓고 낚시면허제 지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일련의 연구가설을 설

정 후, 이항 로짓 모형 분석을 활용하여 가설 검정을 시도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낚시활동 사

항과 그에 따른 찬반의견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낚시

면허제 지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낚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낚시면허제 도입을 위해서는 낚시면허제 도입 취지, 환경피해의 심각성 등을 적극적으로 홍

보할 필요가 있다. 가설 검정 결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 규범은 낚시면허제 지지에 정( + )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고 집단의 행위에 동조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

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 (손승영, 2006)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낚시면허제 도

입을 위해서는 적극적 홍보를 통한 낚시면허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낚시면허제에 인지도, 효과에 대한 기대감, 반대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

면, 낚시인들은 전반적으로 낚시면허제에 대한 인지 수준(2.67)이나 낚시면허제에 대한 효과에 대해

기대(2.87)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대이유로‘다른 여가활동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 낚시면허제를 규제로만 인식하고 있으며,‘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의 높은 응답비율은

낚시면허제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낮은 인식수준과, 낚시

면허제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는 낚시면허제에 대한 충분한 지지를 충분히 이

끌어 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낚시면허제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인식수준을 높여 환경문제가

개인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게 만든다면 휴식 및 일탈 동기 요인과 같은 개인적 이기심에 기

반을 둔 요인도 김민경(2014)의 연구와 같이 환경 친화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 홍보를 통한 낚시면허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은 낚

시면허제 반대여론 극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낚시인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수산자원 보호와 환

경을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낚시면허제에 대한 반대여론 극복뿐 아니라 낚시가 건전한 여가활동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

서는 낚시인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큰 물고기 선호요인과 휴

식 및 일탈 요인이 높을수록 낚시면허제를 지지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낚시 경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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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이 낚시면허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낚시 경력

이 오래되면 전문화 수준도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낚시 경력이 반드시 전문화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결과이다. 낚시 경력과 전문화 수준의 상반된 결과는 낚시에 대한 기술발전

이나 지식습득을 꾀하기보다는 특별한 훈련 없이 어족 자원을 잡고 소비하는 짧은 즐거움만을 추구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큰 물고기 선호와 휴식 및 일탈 요인이 낚시면허제 지지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은 우리나라 낚시인의 여가활동 목적이 보상이나 경쟁에서의 우의가 주는 쾌락이

나 정신적 휴식 등 개인적 즐거움 추구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의 향상은 몰입의 증가로 인해 높은 만족감을 얻으며, 자아실현, 대회활

동 참여, 규범에 대한 지지 등이 증가하면서(Manning, 1999),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 향상은 개인의 경험과 기술의 축적에서 일어난다. 낚시인들의 단

계별 수준에 맞춰 레크리에이션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낚시인들이 수산자원 획득

과 장비투자에 머물지 않고 환경적 지식과 기술을 발전에 관심을 유도하여 전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자연자원을 소비하는 낚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인

식하게 하여 규범에 따라 책임 있는 행동을 수행하며, 여가활동의 목적이 개인적 만족 외에도 사회공

헌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낚시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낚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

펴보면 낚시인의 성별이 남성(92.6%)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동행 유형 중 가족과의 동행 비율

(15.7%)로 가장 낮았으며, 직업군에서는 학생의 비율(3.9%)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여성과 어린 학생

들이 낚시를 즐기고자 할 때 편의시설 부족, 불편한 낚시환경 등은 진입장벽이 되며, 낚시에 대한 부

정적 인식으로 이어져 낚시의 저변확대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가활동은 평생에 걸쳐 자신

의 여가활동 패턴을 유지하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생애주기 초기부터 바람직한 여가의 방향을 교

육할 필요성(Atchley, 1971)이 있다. 미국의 경우 낚시면허제를 통해 형성된 기금이 낚시터 환경개선

과 불법 행위감시, 교육프로그램 등에 사용되어 낚시 저변 확대를 가져오고 낚시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해양수산부, 2005). 그렇기 때문에 낚시면허제 도입을 통해 가족과

함께 낚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낚시환경 개선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

면 낚시면허제 도입이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낚시에 의한 수산자원감소·환경오염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낚시면허제가 필

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낚시면허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토

대로 낚시면허제 반대여론 극복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하고 낚시가 건전한 여가생활로 발전할 수 있

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제한점에 기초하여 차후 낚시면허제에 대한 연

구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해하고

있긴 하지만, 광주·전남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

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차후의 연구에서는 지역을 배분 선정하여 연구할 필요성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확장된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낚시면허제 지지에 대한 영향관계의 설명에 초점을 맞

추고 있지만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설명변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소애착

(place attachment), 친환경태도 및 행동(pro-envir onmental attitudes and behaviors) 등은 낚시면허제 지

지 행동의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을 낚시를 해본 경험

이 있는 낚시인으로 제한하였다. 그 외에 낚시와 관련된 산업종사자나 정책을 시행하는 공무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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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등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차후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재검토를 통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가 참여 수준의 발전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도적·사회적 여건이 뒷받침되어

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낚시인의 개인적인 특성이 낚시면허제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향후 낚시가 보다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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